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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미국 기후 현황(11/17~11/23)

 남서부에서 2019년 봄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폭풍이 대분지 남부와 포 코너스 주들의 

일부에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비를 내려주었다. 호우가 남캘리포니아에도 내렸다. 한편, 태평

양 북서부에서부터 로키 북부까지는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. 서부에서 폭풍이 증가하고 

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았다. 게다가 평원 전역은 11월 중순 한바탕 추위가 닥친 

후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 (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5-10°F 이상)이 다시 돌아왔다. 먼 동쪽

은 다시 한 회전의 비가 내려서 남동부에 잔존했던 가뭄 포켓을 완화시키거나 완전히 없앴

다. 남동부 내륙에 걸쳐서 총 1-2인치 또는 그 이상으로 내렸던 비 때문에 야외 작업이 늦

어지기는 했지만 초지, 겨울 곡류, 피복 작물들에게 유익했다. 강우 이후에 추운 조건들이 

따라오면서 동부의 어떤 위치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°F 이상 낮아졌다. 반면

에 남텍사스와 북캘리포니아에서부터 평원 북부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

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. 그 밖에 중서부는 계속된 강우기로 인해서 옥수수와 콩의 수확 속

도가 계속 지체되고 있었다. 옥수수 벨트 북부에서는 곡류 또는 유지작물의 수분 함량이 높

아서 어떤 지역은 수확하기가 까다로웠다. 



□ 농업 현황 요약(11/18~11/24)

 남서부 대부분 즉, 위아래 미시시피 계곡, 대서양 연안 중부, 북동부 지역은 한 주간 평년 

이상의 강우량을 보였고 애리조나 일부는 3인치 이상이 보고되었다. 미국 서부 절반 대부분

에서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°F 이상 높았다. 대평원 북부 일부는 평년보다 8°F 이상이었

다. 반면에 북동부 대부분, 옥수수 벨트 동부, 대서양 중부, 남동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2°F 

또는 그 이상 낮았다. 플로리다와 메인의 일부는 평년보다 4°F 또는 그 이상 낮았다. 

□ 세계 기후 현황(11/17~11/23)

￭ 유럽: 동쪽으로 강하고 높은 장애물처럼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서양 북동

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지중해 중부에서부터 서서히 북-북서쪽 방향으로 

뒤쪽으로 휘고 있었다. 이로 인해서 변이가 심하기는 했지만 또 한 차례의 광범위한 소나기 

(2-55 mm)가 중유럽과 북유럽에 내려서 겨울 작물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

을 유지해주고 있었다. 먼 남쪽은 위에 언급한 폭풍으로 인한 호우 (25-100 mm, 지역적으로 

더 많이)와 돌풍으로 이탈리아와 발칸 서부에 계속적으로 지역적 홍수를 일으켰고 먼 내륙

의 높은 고도에 내린 눈으로 산지의 설괴고원과 이후의 봄에 눈 녹은 물의 양에 대한 이른 

철 전망치를 상승시켜주었다. 다뉴브강 계곡 아래쪽 (10-40 mm)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

투갈 남부에도 계속되던 가뭄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(15-80 mm). 다만, 

세르비아는 많은 곳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건조 (5 mm 미만, 지역적으로 90일 강우량이 평

년의 50 % 미만)가 계속되었다. 날씨가 9월은 건조했지만, 올 가을은 유럽의 많은 곳이 기

록적으로 가장 습한 때 가운데 하나였다. 고기압 장벽이 동부 재배 지역 전역에 아주 따뜻

한 날씨를 유지해주어서 (평년보다 3-8°C) 겨울밀과 유채가 휴면에 들어가지 못했다. 반대

로 서유럽에는 좀 더 추운 조건들 (평년보다 1-3°C 낮음)이 계속되어서 영국, 프랑스, 독일

의 겨울 작물들은 쉽게 휴면에 들어가고 있었다. 

￭ 호주: 밀 벨트 대부분에서 2주 연속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밀, 보리, 캐놀라의 성숙과 

수확을 촉진하고 있었다. 주말에 뉴 사우스 웨일즈 북동부와 퀸슬랜드 남서부에서는 국지적

인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지만 소나기의 양이 너무 적었고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렸

기 때문에 가뭄 해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. 동호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

있기 때문에 면화와 수수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. 서호주는 기온이 

평년 근처였고 남호주와 동호주는 평년보다 2-4°C 높았다. 남부와 동부에서는 주 중간에 

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대까지 올라갔다. 뜨거운 날씨가 강풍과 결합되면서 겨울 작물

의 건조 속도를 재촉했지만 파괴적인 들불을 부채질하여 지역 농촌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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￭ 아르헨티나: 아르헨티나의 서부 농업 지대 전체에 계속해서 유익한 비가 내려서 미성숙 

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의 전망을 더욱 향상시켜주고 있었다. 부에노스아이레스 

남동부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살타를 지나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에 총 강우량 

10-50 mm의 비가 내렸고 파라나 강 계곡 (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엔트레 리오스)에

는 우기가 시작되었다. 반면에, 북동부에는 수 주간 내리던 유익한 강우가 끝나면서 좀 더 

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.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서부에서 전통적으로 보다 건조한 곳들에서는 

다시 날씨가 건조해졌다. 이곳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다. 철 아닌 따뜻함 (이 지역의 많은 

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°C 높음)으로 인해서 높은 증발산량이 유지되었고 겨

울 곡류가 계속 발달하여 수확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.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

11월 21일 현재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파종은 각각 83과 46 %였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과 

비교해서 10 % 지체되고 있었다. 콩은 36 % 파종되었는데 작년보다 3 % 적었을 뿐이었다. 

면화는 작년의 65 %와 비교해서 60 % 수확되었다. 

￭ 브라질: 북동부 내륙은 소나기가 내려서 필요했던 건조 해소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많은 

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강우가 약해졌다. 파라와 마란하오 서부에서부터 남쪽 및 약간 

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5mm에서부터 지역적으로는 

100 mm 이상이었는데, 콩과류와 기타 주요 여름철 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을 위해서 아주 필

요했던 수분을 상승시켜주고 있었다. 반면에, 마토 그로소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

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는 좀 더 건조한 조건들 (강우 총량이 25 mm 미만)이 우세했다. 철

에 맞지 않게 뜨거운 날씨 (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°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

30도대까지 올라감)가 건조를 동반하여 두류와 1차 작물 옥수수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지만 

대부분의 작물들은 생식기에 들어가기 전이었다.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, 11월 18일 현재 콩

과 1차 작물 옥수수의 파종은 사실상 완결되었고 좀더 일찍 파종된 작물은 생식기에 들어가

고 있었다. 밀은 98 % 수확되었다.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는 11월 21일 현재 84 % 

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5년 평균 속도 (87 %)보다 약간 뒤쳐진 것이었다. 콩은 평균 60 

% 대비 53 %였다.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수확은 91 % 끝났는데 5년 평균치와 같은 수

치였다. 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